
금호타이어 채권단 지원 철회

금호타이어 노사가 불법파업 철회 확약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지원을 철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의 하루 파업에 이어 3일째 공장 가동이 멈추자 3월27일 채권단이 지원을 철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채권단이 사실상 지원을 철회할 뜻

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 노사 문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일

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 관계자는 “2010년에도 채권단이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중단하지 않았다”며 “2011년에도 채권

단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또다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2010년 미타결 교섭 요구 등 6개 항목을 요구하며 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체결한 임금단체협상의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므로 2012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교

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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